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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현-다이나믹듀오, YB-바비킴 등
연인 관객을 위한 조인트콘서트 마련
솔로·합동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 어필
봄부터기획…연말특수로해마다증가

▲박정현과 다이나믹듀오

1년 중 공연시장이 가장 뜨거운 때는 연
말 시즌이다. 올해 연말 두 아티스트가 짝
을 이뤄 벌이는 ‘듀오 콘서트’가 많아지면
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.

이번 연말 듀오 콘서트를 벌이는 팀은 줄
잡아 6개팀. 박정현과 다이나믹듀오, YB와
바비킴, 거미와 플라이투더스카이, 알렉스
와 테이, 바이브와 포맨이 각각 조인트 콘
서트를 펼친다. 또 리쌍&정인, 스컬&하하
등 평소 듀오로 활동하던 가수들도 조합을
이루며 다양한 무대를 마련한다.

20∼25일(22일 제외) 서울 잠실동 잠실실
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박정현·다이나믹듀
오 콘서트는 2011년 시작된 브랜드 ‘그해,
겨울’의 네 번째 시리즈다. 바비킴과 YB는
24일 대구, 25일 부산을 거쳐 27∼28일 서
울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‘동시상
영’이란 제목으로 공연을 벌인다.거미와 플
라이투더스카이 역시 23∼25일 같은 곳에
서 ‘더 끌림’이란 합동 공연을 펼친다.

알렉스와 테이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
스 오디토리움에서 ‘알테니까-메이드 인
크리스마스’ 공연을 연다. 바이브와 포맨은
19∼2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SK핸드
볼경기장에서 ‘발라드림’이란 제목으로 공

연한다. 리쌍&정인 듀오와 스컬&하하 듀
오도 이 곳에서 30∼31일 ‘합체’라는 무대
에 나란히 선다.

연말에 주로 볼 수 있는 듀오 콘서트는 해
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. 특히 크리스마
스 시즌이 연말 콘서트 무대의 절정을 이루
면서 연인 관객을 겨냥한 로맨틱 콘서트도
많이 기획되고 있다. 이처럼 연말 특수를 누
리려는 공연기획사나 가수들의 경쟁이 심
해지면서 듀오 콘서트를 위한 가수들 간의
‘짝짓기’ 작업은 봄부터 시작된다. 연말 듀
오 콘서트를 계획한 가수들이나 공연기획
사들은 어떤 가수들을 조합시킬지 봄부터
고민하고, 티켓파워를 지닌 가수를 짝으로
맞아들이기 위한 물밑작업도 치열하다.

듀오 콘서트는 두 가수 각각의 솔로무대,
두 가수가 함께 하는 합동무대 등 다양한
콘텐츠로 이뤄져 볼거리가 많다. 또 특정한
콘셉트로 기획돼 일반 콘서트와는 다른 분
위기를 느끼게 한다. 저마다 재미있는 제목
으로 관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기도
한다.

박정현·다이나믹듀오의 ‘그해, 겨울’을
주관하는 오드아이앤씨 관계자는 “연말 듀
오 콘서트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공연을 보
고 싶어 하는 관객을 위해 기획한 공연”이
라며 “개별 아티스트의 단독공연에서는 볼
수 없는 다양한 무대와 연출을 통해 연말
분위기를 즐기려는 관객에게 풍성한 볼거
리를 선사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김원겸 기자 gyummy@donga.com 트위터@ziodadi

1+1 듀오콘서트, 로맨틱에특별함을더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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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 AIR 5일 밤 11시 먹거리 X파일

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
하나인 갈치. 그냥 구워도 맛있고,
무와 함께 조려 먹어도 맛있다. 최

근 제철이 돌아오면서 시장, 마트, 노점상 등 어느
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.

갈치하면제주도은갈치가최고다.제주도은갈치
는 윤기 넘치는 은빛에 먹음직스럽게 두툼한 크기를
자랑한다. 제주에서는 갈치의 빛깔이 상하지 않도록
한마리씩낚시로잡아올려그만큼가격도비싸다.

그렇다면 우리가 제주산 은갈치라고 사먹는 것은
정말 제주도에서 잡힌 걸까? 전국에서 유통되는 갈
치 중 제주산 갈치는 약 23%밖에 되지 않는다.잡히
는 양보다 유통이 많다는 것이다. 제작진은 제주도
은갈치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중 의문의 트럭을
발견한다. 제주도 은갈치의 실체, 5일 밤 11시에 공
개된다. 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 트위터@mangoostar

제주산은갈치유통경로추적하다

FT아일랜드·씨엔블루등소속…잠재력커

코스닥 상장사 FNC엔터테인먼트(FNC)가
4일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가요계 ‘빅3’로 공
인받았다.

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신규 상
장 승인을 받은 FNC는 이날 공모가(2만8000
원)보다 2800원(10%) 낮은 2만5200원에서 시
작해 단숨에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가 2만

7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. 거래 첫날 시가총
액이 1740억 원을 기록하면서 JYP(1563억 원)
를앞질렀고, SM(7258억원), YG(7088억원)에
이어단박에업계3위로올라섰다.

FT아일랜드, 씨엔블루 등이 소속된 FNC
는 SM의 엑소, YG의 빅뱅과 같은 특급스타
도 없고, 이수만(SM), 양현석(YG), 박진영(J
YP)처럼 수장이 유명인도 아닌데다 댄스 아
이돌 그룹이 주를 이루는 가요시장에서 밴드

를 앞세워 직상장에 성공, 새로운 선례를 남
기고 있다. 특히 전속 계약된 소속 연예인들
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
다는 점에서 ‘연예인 관리’ 면에서도 좋은 평
가를 받고 있다.

FNC는 2011년 YG 상장 이후 3년여 만에
공모시장에 등장한 직상장 엔터주다. YG가
2011년 11월 첫 거래 당시 공모가의 2배인
6만8000원으로 시작해 상한가인 7만8200원
에 장을 마감한 것에 비교되지만, 시장에서는
FNC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. YG
나 SM과 업계 순위를 바꿀 수도 있는 ‘복병’

으로 해석될 수 있다.
이정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

에서 “남성 밴드는 캐시카우(현금창출원), 걸
그룹은 신성장 동력”이라면서 “FNC의 내년
실적은 매출액 680억원, 영업이익 137억원으
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.1%, 16.5%
상승할 것으로 본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내년에도 AOA의 일본 진출, 보이그
룹 엔플라잉 데뷔로 높은 실적 확대가 가능하
다”면서 “FNC 아카데미를 통해 신규 그룹 육
성이 착착 이뤄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성장 동
력 또한 충분하다”고 분석했다. 김원겸 기자

FNC 거래첫날시가총액 1740억 ‘업계 3위’


